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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中毒) 현상의 도가철학적 해석

43)김 백 희 *

◾국문요약

현대사회의 병리현상 중에서 매우 심각하게 문제를 야기하는 “중독

(中毒)” 현상에 대한 도가철학적 해석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고의 의도이다. 이를 위해 철학적 사유의 지평에서 중독을 관조는 

법을 구명하였다. 질병은 고정불변의 실체를 지니는 존재자가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상실한 일종의 현상으로서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한 

치료는 해독약으로서의 약(藥)을 처방할 수 있다. 약 자체가 독약과 

양약의 구분이 모호한 물질적 존재로서, 조화와 균형의 시각에서 약을 

다루어야만 중독 현상의 해결에 유효할 수 있다.

중독 현상을 보는 도가철학의 관점은 만물의 개별자가 지니는 욕망

의 일탈 또는 욕망의 과잉으로 빚어진 병리 현상이다. 개별자는 우주

자연의 변화과정 속에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과정적 존재일 뿐이다. 이

런 도가적 세계관을 계승하는 유파로서의 한의철학이 있다. 도가적 한

의철학의 지평에서 중독 현상은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잃는 것에서 

온다. 해결의 방법도 마음의 혼란 상태[마(魔)]를 안정시키는 것에서 

시작한다.

병리현상으로서의 중독은 실제로는 실체적 본질이 없다. 질병 현상

은 삶의 어떤 계기나 인연에 의하여 조금씩 쌓여 견고하게 굳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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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일시적 현상일 뿐, 영원한 본질이 있는 악의 표상이 아니다. 이

런 이치를 자각하는 순간 그런 병리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

린다. 도가철학의 진단과 처방은 단호하다. 욕망의 일탈이 바로 병리

현상을 일으킨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과(過)와 불급(不及) 사이

의 조화와 균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하면 병리적 중독과 같은 

모든 시름은 우주변화의 풍랑에 씻기어 간다.

주제어: 중독(中毒), 병리현상, 도가철학, 조화,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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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의 문명은 인간실존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이는 

현대문명의 본질이 물질적 가치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이다. 자

본주의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모든 현실적 가치의 기준은 물

질성이며, 물질성이 추상화된 표준은 바로 자본이 된다. 자본은 결국 

돈(금전, Money)이다. 우리가 고귀한 존재 또는 존엄한 가치라고 믿어 

온 정신적 활동 그리고 영혼의 위안과 안식(安息) 등은 물질적 가치의 

획일화라는 도도한 물결에 씻기어 간다. 철학적 사유의 지평에서 보자

면, 정신적 요소들과 물질적 요소들이 일원적인 관계이든지 이원적 관

계이든지 상관없이 두 요소의 영역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ㆍ문화

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 두 영역의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사람은 소

외(疏外)를 경험하게 된다. 소외는 인간 존재가 지니는 근원적 의미의 

상실과 연관되며, 사회ㆍ문화적 기제(機制)에서는 개체의 중독현상으로 

나타나기 쉽다. 그러므로 중독의 현상은 근원적으로 세계와 자연 그리

고 인생을 정합적으로 탐구하는 철학적 차원의 이해를 요구한다.

중독의 의미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ㆍ문화적 배경 등 여러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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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통상적인 어휘 사전

에 기초하여 중독이 지닌 의미를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

으로 분류한다.1) (1) 기본적 의미로서, 음식물이나 약물 따위의 독성

으로 인해 신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다. 예

를 들면, 어떤 사람의 사인(死因)으로 수은 중독을 지적하는 일이 여

기에 해당한다. (2) 사회적 의미로서, 술이나 마약 따위를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하여 그것이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

에 빠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박과 술에 중독이 되어 사회적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3) 사상적 

의미로서,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 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샤머니즘을 신봉하여 무격(巫覡)의 주

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합리적 판단을 상실하거나, 인터넷 게임과 텔

레비전 드라마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심신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가 여기에 해당한다.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해 온 인간의 삶은 획일적으

로 강제할 수 없는 역동적 양상들을 보인다. 그러므로 역동적 삶이 빚

어내는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중독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의 중독 현상이 있다하더라

도, 모든 유형의 중독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원리적(原理的)” 현상

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균형의 일탈(Off-Balance) 또는 조

1)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 사전의 “중독(中毒)” 항목을 참고함. 《다음 
사전》, ｢중독｣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38292&supid
=kku000304675/, 2023. 12. 6. 검색); 《네이버 사전》, ｢중독｣ (https://ko.dict.nave
r.com/#/entry/koko/d03917fa2b7144dc8d9d448b22b9e242, 2023. 12. 6. 검색). 
2018년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특별 학술대회(2018. 05. 24, 목, 13:30~17:00)
의 주제는 “문명화 생명문화, 그리고 반생명 문화서의 중독문제”였다. 여기에서 발
표된 논문 중에 ｢지속가능한 중독복지를 위한 중독전문사회복지사의 역할｣(강선경
ㆍ최윤)은 “지속가능한 중독복지를 위해서 중독전문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모색”하였
다. 이 논문의 연구를 위해 “중독세팅”을 하면서, “연구에서 포괄하고 있는 중독세
팅이란 4대 중독을 의미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네 
종류의 중독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였다. 강선경ㆍ최윤, ｢지속가능한 중독복지를 위
한 중독전문사회복지사의 역할｣, 2018년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특별 학술대
회 발표자료집 (2018),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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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상실(Loss of Harmony)이다. 한자문화를 공유하는 동양의 사유

전통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가철학은 자연과 인간의 건

강한 생명성이 유지되는 것이나, 사회ㆍ문화의 역동적 전개 과정에서 

유지되는 건전함은 여러 가지 관계적 맥락에서 작동하는 “균형과 조

화(balance and harmony)”를 유지하는데 달렸다고 주장한다. 이런 

도가철학의 사유의 전통 맥락에서, 본고는 중독 개념에 대한 철학적 

이해ㆍ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중독 현상의 ‘도가철학적 

해석’에 중점을 둔다. 그러므로 “중독”에 대한 철학적 숙고ㆍ해석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지만, 의학적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적

인 이해와 해석을 시도하지 않는다.

Ⅱ. 중독을 관조(觀照)하는 법 : 질병(疾病)과

약(藥)의 이중성

사회적 병리현상으로서 중독은 사회적ㆍ병리적 치유(治癒)의 대상

이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의 행동으로 규정

하는 대표적인 병리현상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이다. 중

독은 중독에 빠진 당사자의 삶을 파괴하고, 중독자의 가족과 주변 인

간관계를 파괴하며, 더 나아가 중독자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을 파괴

한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한 지속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국가와 사회는 중독의 병리현상을 관리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다

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는 역사적으로 고대의 병원 탄생과 관련이 

있으며, 가까이는 중독을 치료하는 다양한 시설과 인력의 양성에 연관

된다. 현대의 문명국가는 중독이라는 병리현상이 사회에 끼치는 엄청

난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기 때문에 질병의 치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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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福祉)의 차원에서도 치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즉 

중독의 병리현상을 위한 전담 사회복지 시설을 구축하고, 중독 관련 

업무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들은 중독을 

병리적 관점의 질병으로 인식하는 현대의학의 세계관이 전제되어 있

다. 그리고 이는 중독을 대처하는 국가ㆍ사회적 대응의 기본적 태도라

고 할 수 있다.

어떤 병리현상에 대하여 의학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시

도이다. 그리고 병리현상이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ㆍ문

화적 대응을 마련하는 행정적 접근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는 병리현상이 지닌 의미와 기제(機制)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관

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중독은 사회적 규범과 인간의 삶

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중독에 대

한 철학적 이해를 시도한 프랑스 철학자 들뢰즈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중독은 구성의 산물이다. 들뢰즈는 관계적 힘의 구성을 반복해

서 발생하는 차이의 역량으로 풀어낸다. 중독은 시간의 차원에서 반복

의 힘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독의 발생적 원리는 관계적 힘들이자 차

이소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마주침에서 찾을 수 있다.”2) 들뢰즈의 관

점은 중독의 병리현상을 후기-구조주의 철학의 지평에서 관조하는 사

유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의 존재는 자연과 사회 속에서 맺는 관계

적 그물망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차이의 요소들이 관계

2) 장정연, ｢중독과 들뢰즈의 반복의 문제｣, 한국중독범죄학회보 7-4 (2017), p.123, 
“중요한 것은 중독이 비합리적 사고와 무의식적 욕망과 같은 한탕 혹은 한잔의 쾌
락이라는 공통감각에만 근거하게 된다면, 중독은 환경적 자극에 대한 비합리적 사고
로 보거나 혹은 과거에 획득했던 흥분에 대한 쾌락이 재상하는 무의식적 욕망으로 
이해하게 되고, 여기서 인간의 자기 의지는 중독의 해결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비중
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중독에서 반복이라는 문제는 중독자의 삶의 한 일부이고 계
기(繼起)이다. 계기는 중독자의 반복행동을 통해 복합적인 삼의 문제를 형성하고, 어
렵고 힘든 삶의 관계들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재생산한다. 그러한 가운데 중독자들은 
수많은 중독 물질을 생각하고 감각하며 느끼며 소통하고 다른 중독 물질을 양산해 
내며 반복한다. …” 이 논문은 중독과 중독현상이 중독자의 인생에 끼치는 기제의 
의미를 심도 있게 구명하고 있다. 그리고 중독이 인생의 과정에서 사회윤리적 기준
으로 볼 때 부정적 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개인의 중독이 사회문화의 역동적 
현장에서 작동되는 사회문화적 기제를 철학적으로 구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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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맺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삶의 변형된 한 모습으로 중독을 

해명할 수 있다. 들뢰즈에 의해서 중독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해석과 

이해의 길이 열린 것이다.

본래 고대 그리스 철학의 효시가 되는 탈레스(Thales)는 우주의 모

든 생명이 생멸(生滅)의 현상을 지속하는 원리ㆍ실재를 “물(water)”에

서 찾았다.3) 탈레스는 그리스 자연철학의 창시자이며 천문학과 물리

학 그리고 수학 등에 조예가 깊었다. “만물의 원리는 물이다. 모든 개

별자들은 물에서 나오고, 물로 돌아가는 순환을 지속한다.”4) 고대 그

리스의 자연철학은 우주자연과 만물의 변화현상을 설명하면서, 조화와 

균형의 원리로 운동하는 물의 순환 현상에 주목하였다. 가장 근원적인 

차원에서 우주와 생명의 현상을 이해할 때 정적(靜的)인 존재의 본질

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멸(生滅)의 운동을 지속하는 동

적(動的)인 존재의 현상을 탐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철학

의 원리에 보조를 맞추면서 고대 그리스의 과학이 발전한다.

인간의 질병을 연구하는 의학의 분야에서도, 고대 그리스 의학자들

은 질병의 고정ㆍ불변적 본질을 탐구하기 보다는 병리현상의 역동성

과 일탈(逸脫)의 성격에 관심을 기울였다. 예를 들자면, “히포크라테스

(Hippocrates)의 저술과 그의 치료에 나타나는 그리스의 의학의 모습

은 존재론적이 아니라 동적(動的)이며, 국소적이 아니라 총체적인 질

병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자연(피지스)은 인간의 내부나 외부에 관계

없이 조화와 균형이다. 이러한 균형과 조화의 파괴가 질병이다. 이러

한 경우 질병은 사람의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일 수 없다. 이러한 질병

은 인간의 모든 부분에 깃들어 있고 인간 자체이다.”5) 이런 의학적 

관찰에서 질병에 대한 접근법이 형성되는 것인데, 질병을 이해하는 관

3) Edward Bently, John, ed., Philosophy: An Outline-History (New Jersey: 
Littlefield, Asams & Co, 1954), p.4. “Thales declared water, or moisture, to 
be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life.”

4) Ibid., p.4.

5) 조르쥬 깡길렘,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여인석 옮김 (서울: 인간사랑, 1996),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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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바로 자연철학의 우주적 지평과 연결되어 있다. 더 나아가 “질병

은 단순히 불균형이나 부조화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체의 새로운 균

형을 얻기 위한 자연의 노력이다. 질병은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화된 반응이며, 유기체는 치유되기 위하여 질병을 만든다. 치료는 쾌

락주의적 반응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치료의 반응을 수용하고 필요

하다면 이를 강화해야 한다.”6) 유기체로서의 생명이 자기치료의 일환

으로 쾌락적 요소를 치료의 수단으로 도입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

게 중독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중독은 일종의 병리현상이다. 중독이 사회적 병리현상이거나 의학

적 병리현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중독에 대한 이해와 해소방안을 

마련하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한다. 이 때 병리현상을 관조하는 인

식(認識) 또는 처방(處方)의 태도는 상이할 수 있다. 중독의 현상을 우

주자연의 생명현상 원리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임상의학의 대증요법(對症療法)으로 치료할 수도 있다. 질병의 

원인을 유기체적 원리를 고려하여 생명현상의 일탈과 병리현상으로 

접근하지 않고, 환자의 현재적 상황에서 표면에 나타난 증상만을 관찰

하고 즉자적으로 대응하여 치료할 수도 있다. 예컨대, 고열의 환자가 

병원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의사는 기계적으로 해열제를 투여하거나 얼

음주머니를 사용하여 열을 내리게 할 수 있다. 

한자문화권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한의학은 대체로 기화론(氣化論)이

라는 일종의 유기체적 우주관을 공유한다. 우주는 기(氣)의 운행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만물의 한 종에 속하는 인류

도 근본적으로 기적(氣的) 운행의 범위 내에서만 기능을 발휘하는 개

별자들이며, 총체적으로 보자면 우주자연의 일부이다. 그리스와 마찬가

지로 동양에서도 “고대의 자연과학은 의학, 천문학, 철학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7) 동양의학의 근본 원리를 정초(定礎)한 책이 황제내

6) 같은 책, p.51.

7) 홍원식, ｢해제｣,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2), p.5, “내
경(內經)을 구성한 수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시대에서 가중 중요한 철학적 문제를 



중독 현상의 도가철학적 해석 / 김백희 47

경(黃帝內經)인데, “내경은 의학이론 뿐만 아니라 진한시대의 천문

학, 역법, 기상학, 지리학, 심리학, 생물학 등 여타 과학 분야의 내용을 

풍부하게 기록하고 있다.”8)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한의학에서 질병

을 이해하는 방식은 단독적 실체가 아니라 유기체적 전체의 연관성 속

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중독의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도 이와 같다. 예컨대, 우주의 변화과

정이 지속하는 역동적 과정에는 일종의 일관된 규칙이 있는데, 그 중

의 하나가 “리듬(Rhythm)”이다. 이 리듬을 음악에 적용한 것이 동양 

음악의 운율(韻律)이다.9) 우주의 운행은 일정한 리듬을 타고 있어서 

유연하고 막힘없이 변화 과정을 지속한다. 이런 리듬은 우주자연의 총

체적 진리를 표현하는 궁극적 개념인 도(道)에 포괄된다. 인간의 신체

도 생명현상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리듬을 지닌다. 이러한 리듬

이 심장박동이나 숨 쉬는 호흡의 균형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생체적 리듬이 깨지면 질병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10) 한의학의 시각에서 생명의 근원은 원기(元氣)이며, 기(氣) 자체

가 생명현상의 동력(動力)이다. 원기는 바로 진기(眞氣)이다. 한의학의 

자연과학에서 성취한 성과로 철학적인 각도에서 개관하고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이
것이 내경이 과학사 뿐 만 아니라 철학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까
닭이다.”

8) 같은 책, p. 5.

9) 중국의 전통적 세계관이 음악의 미학적 전개에 적용되는 기제는 매우 심오한 미학
이론의 영역에 속한다. 이 부분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
다. 다음의 책을 참고할 것, 蔡忠德, 中國音樂美學史 (臺北: 藍燈文化事業股份有限
公司, 1993).

10) 동서양의 사유에서, 신체의 리듬과 의학적 연관성에 대한 총체적 이해는 다음의 
책을 참고 할 것, 구리야마 시게히사, 몸의 노래, 정우진ㆍ권상옥 옮김 (서울: 이
음, 2013), p.91, “리듬(rhythm)은 본래 춤을 추는 중에, 신체가 취하는 자세
(position)다. 달리 말하자면, 그것은 신체가 만들어내는 패턴이나 형태(shemata)이
다.” “리듬의 아이디어에는 불변하는 고정된 형상에서 변화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
리고 말 그대로 보려는) 충동이 반영되어 있다. …고정된 불멸의 형상이 현상계의 
변화와 흐름의 아래에 놓여 있는 것처럼, 자세를 뜻하는 리듬은 춤의 동작을 규정하
고 제한한다.” 대체로 신체의 유기적 역동성을 자연철학의 지평에서 이해하는 시각
은 고대 그리스 이후 기독교적 세계관의 지배와 함께 서양의 사유전통 속에서 심각
하게 약화된다. 이는 본질주의 철학 또는 영원불변의 신성(神聖)을 중시하는 기독교
적 사유의 형향 때문에 자연철학의 생명적 사유가 설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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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이론에서 볼 때, 원기는 선천지기(先天之氣)ㆍ호흡지기(呼吸之氣)

ㆍ수곡지기(水穀之氣)의 세 종류로 이루어진다. 사람의 심신(心身)은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세 가지 기로 이루어진다.

진기는 우주자연에서 부여 받는 것이며, 곡기(穀氣)와 함께 

신체에 가득 찬다.11) 

선천지기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지니게 되는 기이고, 호흡지기는 

대기의 공기를 마시면서 얻게 되는 기이며, 수곡지기는 물과 곡식 등

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기이다. 원기는 다시 정(精)ㆍ기(氣)ㆍ신(神) 등

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한의학의 시각에서 볼 때, 질병이란 

신체를 이루는 기운(氣運) 또는 생명현상의 균형이 일탈하는 것이며, 

이는 원기의 운행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철학적 사유의 지

평에서 볼 때, 질병의 현상은 동일한 한의철학의 원리에 입각해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화와 균형의 일탈 현상이다. 그러므로 

“질병(疾病)과 정상(正常) 또는 병리(病理)와 생리(生理)”는 존재론적 

단절성이 없는 근원적 하나의 운동 양태일 뿐이다. 

질병 현상이 있으면 치료도 가능하다. 현대의학의 질병체계에서 볼 

때, 질병의 치료라는 것은 실체적 존재자로서의 질병에 대한 병리를 

소멸시키기 위해 상응하는 치료약을 투여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중독

의 현상을 실체적 존재자로서의 질병으로 여긴다면, 역시 흡연 중독과 

같은 어떤 하나의 중독현상에 맞는 해약(解藥)을 투여하고자 할 것이

다. 현대의학의 고도화된 기술과 수준을 한마디로 폄하할 수는 없겠다. 

우리의 관심은 질병을 관조하는 일종의 한의철학의 원리ㆍ성격이다. 

약(藥)은 그리스어 파르마콘(Pharmakon)과 같다. 그러나 파르마콘은 

영구불변의 실체적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파르마콘 즉 약은 양약

(良藥)과 독약(毒藥)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

11) 佚名, ｢靈樞｣<刺節真邪論>, 黃帝素問靈樞集注(正統道藏; 太玄部), (上海: 上海書
店出版社, 1996) 影印, 21권, p.451, 中, “真氣者所受於天, 與穀氣並而充身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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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데리다가 지적하듯이 “파르마콘은 양가적(ambivalent)이다.”12) 

예컨대, 우리나라의 자생식물 중에 부자(Ranunculaceae, 附子)가 있

다. 이는 미나리아재비과의 식물이며, 주로 약용으로 쓰인다. 시골에서 

일반인들이 소화성 궤양이나 신경성 위장염의 증상이 있을 때, 이 풀

을 달여 먹으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초이다. 그러나 이 풀은 음

허(陰虛)하거나 열증(熱症)이 있을 때는 복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자라

는 풀 자체가 열증을 증폭하여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등 독약 또는 해

약(害藥)으로서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약과 독약은 본질

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병리현상이 보이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마찬가지로 질병 

자체가 불변적 본질이 없는 일련의 생리(生理) 현상일 뿐이다. <파르마

콘>으로서의 약은 고정불변의 특효(特效)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Ⅲ. 중독을 보는 도가철학의 관점

도가철학은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의 우주론처럼 일종의 유기체적 

기화론(氣化論)에 기초해 있다. 우주자연 속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은 

기의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우주변화의 과정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우

12)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서울: 민음사, 1993), p.111. 다음의 문장은 질병과 
약을 이해하는 해체론적 사유를 잘 보여준다. “여기서 데리다가 예시한 하나의 보기
를 생각해 보면, 파르마콘의 양가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서 마법사, 무당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독당근의 사약을 마시고 죽게 되었다. 독당근
은 치명적인 독약이다. 육체의 모든 기능을 죽게 만드는 그 독당근도 소크라테스에
게 있어서는 영혼으로 하여금 육체의 사슬을 벗어나 <에이도소(eidos)>나 <이데아>
의 진리에로 도달케 하는 축복으로 변한다. 이처럼 <파르마콘>은 약이자 독이며, 선
이자 악이고, 축복이자 저주이다. 이 상반된 두 가지 사이에 오고 가면서 배드민턴 
치기나 배구공을 서로서로 토싱하듯이 차이와 연결의 유희를 하는 것이 <파르마콘>
이다. 그러나 그 거리 유지의 차이는 단순한 대립이 아니다.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일방의 행위가 타방에 연계된고 또 타방이 일방에 연결되기에 가능하다. 이것
이 곧 차연이다. 그런 점에서 <파르마콘>은 곧 <차연의 놀이>와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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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연에 대한 철학적 인식의 태도에서 볼 때, 도가는 우주자연의 본

질에 대한 질문보다 우주자연의 운동 또는 기능에 관심을 갖는다. 그

러므로 도가철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주자연의 본질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은 쓸모가 없다. 그냥 “우주자연은 어떻게 변화하고 운동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답을 구하며, 그 모습을 닮아가는 인생

을 추구할 뿐이다. 도가철학의 시각에서 보자면, “중독의 본질은 무엇

인가?”라는 질문보다 “중독 현상의 변화와 운동과정은 어떤 모습인

가?”에 대한 질문이 앞선다. 이런 태도가 중독을 보는 도가철학의 관

점이다.

도는 일기(一氣)를 생성하고, 일기는 음양(陰陽)을 생성하고, 

음양은 화기(和氣)를 생성하고, 화기는 만물을 생성한다. 만물은 

음기를 업고 양기를 안아서, 충기(冲氣)로서 조화를 이룬다.13)

인간의 생명은 기가 모인 현상이다. 기가 모이면 생명 현상이 

되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자연은 통틀

어 하나의 기라고 하는 것이다.14)

도가철학은 중독의 주체인 “자아의 해체”를 시도한다. 우주자연의 

운행 변화라는 큰 시각(BIg view)에서 볼 때, 인간의 자아는 고정불

변의 본질이 없다. 우주자연의 운행을 설명하는 기화론(氣化論)의 맥

락에서 인간은 “기의 취산(聚散)”으로 생사(生死)의 현상을 일으켰다

가 그냥 사라지는 일시적 흔적(痕迹)일 뿐이다. 그러므로 중독 자체도 

본질적 실체가 없는 일시적 흔적일 뿐이다. 인간의 생명 현상은 우주

자연의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현상과 동일하다. 그러나 우주론적 지평

에서 보거나, 또는 천문학적 숫자로 150억 년의 긴 세월 선(線)상에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실존적(實存的) 고뇌가 해결

13) 老子 42章, 樓宇烈 校釋, 王弼集校釋 (臺北: 華正書局, 1991), p.117,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14) 莊子集釋, ｢知北遊｣ (1996), p.348, “人之生, 氣之聚. 聚則爲生, 散則爲死. …故
曰, 通天下一氣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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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세계에 국한해 볼 때, 피와 살이 생생하게 

경험하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실존적 현실이 이

념적 본질보다 앞서는 것이다. 

인간은 하루하루 분망한 일상(日常) 속에서 수많은 욕망을 일으키

며 살아간다. 노자와 장자가 욕망의 허망함을 아무리 지적해도 욕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욕망 자체가 우주를 추동하는 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욕망의 실상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관리

하는 것이다. 도가철학이 내세우는 욕망의 법칙은 과욕(寡欲)이다. 이

기적 욕망은 늘 생명 현상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소박함을 유지하고, 사사로움을 줄이

고, 욕망을 적게 해야 한다. 

성스러움과 지혜를 끊어 버리면 백성의 이익이 백배가 된다. 

인의를 끊어 버리면 백성이 다시 효도와 자애를 회복한다. 교사

함과 이익을 끊어 버리면 도적이 없어진다. 이 세 가지는 문명

의 꾸밈일 뿐이라 부족하다. 그러므로 돌아갈 곳이 있게 해 두

어라. 있는 그대로 소박함을 유지하고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망

을 적게 하라.15)

문명의 과잉은 인간의 욕망도 과잉으로 이끈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성스러운 가치를 고원(高遠)하게 설정해 

놓고 사람들에게 저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람답지 못하다고 

비난하면 안 된다. 본래 높고 낮은 경지는 상대적인 것이지, 가치의 우

열로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고하상경(高下相傾)”16), 즉 높은 

것과 낮은 것은 서로 의존하여야만 성립할 수 있는 대대(對待)의 관계

이다. 그런데 높은 것이 낮은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지닌다고 왜곡이 

15) 老子 19章, 樓宇烈 校釋, 王弼集校釋 (1991), p.45, “絕聖棄智, 民利百倍. 絕仁
棄義, 民復孝慈. 絕巧棄利, 盜賊無有. 此三者, 以爲文, 不足. 故令有所屬. 見素抱樸, 
少私寡欲.”

16) 老子 2章, 樓宇烈 校釋, 王弼集校釋 (1991),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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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욕망의 일탈이 시작된다. 이념적 가치는 언제나 자연의 균형성을 

깨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성스러운 세계와 세속적 세계가 대립하면

서, 성스러운 세계를 고귀(高貴)한 것으로 차별화하는 순간 인간의 자

연성은 균형을 잃는다. 균형을 잃으면 타자(他者)와 조화를 이룰 수 없

다. 사회적 병리현상이 생기게 되는 기제가 바로 이것이다.

작은 지식은 큰 지식에 미치지 못하며 짧은 생년은 큰 생년

에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까닭을 아는가? 조균(아침 버

섯)은 그믐과 초하루를 알지 못하며, 혜고(씽씽매미)는 봄가을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짧은 생년이다. 초나라 남쪽에 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백세로 봄을 삼고 오백세로 가을을 삼는다. 상

고에 대춘이라는 것이 있는데, 팔천세로 봄을 삼고 팔천세로 가

을을 삼는다. 그런데 팽조는 오늘날 오래 사는 것으로 특별히 

소문이 나서 뭇 사람들이 그 팽조에게 수명을 견주고 있으니 

또한 슬프지 않은가!17)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여 부유한 자가 더 고귀한 인생이

라고 강조하면서 왜곡된 가치관을 수립하는 순간 인간은 부(富)를 추

구하는 왜곡된 욕망에 휩쓸린다. 지식을 축적한 자와 지식의 축적을 

이루지 못한 자를 구별하여 지식의 축적을 많이 이룬 자가 더 고귀한 

지위를 얻게 하면 사람들은 지식의 축적에 지나치게 매진하게 된다. 

고관대작(高官大爵)의 지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

져 열등감과 의기소침의 상태로 전락한다. 이념적으로 왜곡된 가치체

계의 해악(害惡)은 인간의 생명이 지닌 자연성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노자와 장자는 이념적 장치에 매몰된 인위적 가치의 노예로 살지 말

고, 자연성이 살아 있는 소박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견소포

박(見素抱樸)”의 실천 원리이다.

17) 莊子集釋, ｢逍遙遊｣ (1996), p.6, “小知不及大知, 小年不及大年. 奚以知其然也？ 
朝菌不知晦朔, 蟪蛄不知春秋, 此小年也. 楚之南有冥靈者, 以五百歲爲春, 五百歲爲秋; 
上古有大椿者, 以八千歲爲春, 八千歲爲秋. 而彭祖乃今以久特聞, 衆人匹之, 不亦悲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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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聖)과 속(俗)의 존재론적 단절은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세계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며 가치 지향적 세계로 

존재한다고 여기면, 사람들은 저절로 이념의 노예로 전락한다. 성스러

움에 대비하여 세속적 삶을 살거나, 지식이 넘실대는 곡학아세(曲學阿

世)에 대비하여 무식한 촌부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충의(忠義)를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하는 영웅지사 대비하여 식당의 요리사로 연명하는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열패감(劣敗感)을 갖게 된다. 이런 열

패감은 사회ㆍ문화적 삶에서 뒤처지거나 도태되고 있다는 실존적 위

기감을 불러일으킨다. 인의(仁義)와 도덕(道德)이라는 이념이 사람의 

건강한 생명성을 해치는 기제와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도가철

학은 이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허(虛)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돈독하게 

하여. 만물이 함께 생장하는 곳에서, 나는 순환의 이치를 본다. 

무릇 만물은 풀처럼 쑥쑥 자라지만 각자 모두 근원으로 돌아간

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하고, 이것을 또 제 명

(命)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제 명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常)이라 

하고, 상을 아는 것을 명(明)이라 하니, 명을 모르면 망령되게 

흉한 짓을 저지른다. 상을 알면 포용하고, 포용하면 공평하게 

되며, 공평하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왕으로서 세상을 다

스리면 하늘에 부응하고, 하늘에 부응하면 도에 부응한다. 도에 

부응하면 영원할 수 있다.18)

도가의 세계관에 기초해서 볼 때, 인위적 가치체계의 과잉은 욕망

의 일탈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생각을 비워서 겸허(謙虛)에 이르게 하

면 욕망의 불꽃이 잦아든다. 욕망의 발흥이 가라앉으면 심신의 평안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욕망이 치솟으면 욕망의 일탈로 나아간다. 욕망의 

일탈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욕망이 균형과 조화를 잃는 것이다. 욕망이 

18) 老子 16章, 樓宇烈 校釋, 王弼集校釋 (1991), pp.35-36, “致虛極, 守靜篤. 萬
物竝作, 吾以觀復. 夫物芸芸, 各復歸其根. 歸根曰靜, 是謂復命. 復命曰常, 知常曰明, 
不知常, 妄作凶. 知常容, 容乃公, 公乃王, 王乃天, 天乃道, 道乃久, 沒身不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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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과 조화를 잃어가면서 발생하는 병리 현상의 하나가 중독이다. 사

람들이 중독의 길로 빠지는 원인의 기저(基底)에는 문명의 “이념적 과

잉”이라는 기제가 작동한다. 그러므로 중독을 치유하는 길은 우주자연

의 이법(理法)대로 무심(無心)하게 살아가면서, 생명 현상이 본래 지니

고 있는 건강한 욕망을 회복하는 것이다. 

Ⅳ. 도가적 한의철학의 지평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듯이, 동양의 한의학에서 가장 좋은 의사

는 병이 생기기 전에 치유하며, 그 다음 수준의 의사는 막 병이 생기

려 할 때 치유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의사는 이미 병이 난 뒤에 치유

한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저명한 한의사인 허준(許浚)은 동의보감
을 편찬하면서, “그 질병을 치유하려면, 먼저 그 환자의 마음을 치유

하라.”19)고 설파하였다. 여기에는 인간의 신체와 우주자연은 근본적

으로 하나라는 도가의 일원적 세계관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주

자연의 법칙인 도(道)가 인간의 병리현상인 질병을 치유하는 의학의 

원리와 일치하게 된다. 이것을 한의철학의 명제로 정식화한다면, “도

(道)로써 병리를 치유한다.(以道療病)”라고 할 수 있다. 병리현상을 치

유하는 가장 좋은 길은 자연법칙에 순응(順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

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길을 가는 삶이다.

자연과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한자문화권의 

사유방식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기화론적 세계관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은 서로 감응하며 관계를 지속하는 상응(相應)의 방식으로 연결되

어 있다. 인간을 우주자연의 큰 틀에서 보자면 당연히 우주자연의 일

19) 허준(許浚), 동의보감 권1, ｢신형(身形)｣; 동의보감언해 권1, 황문환 외 4인 공
역,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참조, “欲治其疾, 先治其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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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종(種)의 차원으로 보면, 인간과 

인간 이외의 자연사물 사이에는 인식(認識) 차원의 구별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인간은 자연과 서로 교응(交應)하는 관계에 있다. 

이런 관계를 전통적으로 “천인감응(天人感應)”이라는 명제로 표현하였

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의 모습을 닮는다.”20) 인간의 생명 현상에

서 나타나는 모든 생리현상과 병리현상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할 때 

원만한 삶의 현상으로 기능하면서 영위되어 갈 수 있다. 이런 상태에

서는 중독과 같은 병리현상이 저절로 순치(順治)된다. 당나라의 유명

한 시인 백거이(白居易)는 질병에 대처하는 도가적 풍격(風格)의 일단

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目昏思寢即安眠, 눈이 어두워지니 잠을 자면 편안하고,

足軟妨行便坐禪. 발이 쇠약해 다니기 어려우니 좌선을 하네.

身作醫王心是藥, 몸은 의사요 마음은 약이니,

不勞和扁到門前. 이름난 의사인 의화와 편작을 부를 필요 없네.21)

병리와 생리는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치료하는 영단묘약(靈丹妙藥)은 없다. 질병을 관리하

여 정상적 균형을 회복하는 요체는 바로 몸과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정신은 혼미해져 가는 일은 인생

의 여정에서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자연의 이치에 저항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다. 조급한 마음을 가질 것도 없지만, 지나친 우려를 품을 

일도 아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잠을 자기 편안하고 흉물스러운 몰골들

을 보지 않아서 좋다.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 편안히 않아서 인생을 반

추하고 우주자연의 이법을 헤아려 보면서 우주자연으로 돌아갈 때를 

20) 이석명, 회남자: 한대지식의 집대성 (파주: 사계절, 2004), p.101, “자연 질서를 
인간 질서의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중국 고대인들은, 인간은 자연을 닮
은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회남자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닮았다
는 근거로 자연계와 인간의 신체 구조 간의 유사성을 든다.”

21)《古诗文网》, ｢病中诗十五首ㆍ病中五绝句｣ (https://www.gushiwen.cn/gushiwen_ec
dfdc00c7.aspx, 2023. 12. 0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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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자잘한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하여도 의화나 편

작 같은 천하제일 명의가 필요 없어진다. 내 몸과 내 마음이 우주자연

의 이법에 순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의사요, 신묘한 처방이며 

명약이다. 이런 경지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사회적 소외나 문

화적 고독으로 인한 괴로움이 존재할 수 없다. 더구나 중독과 같은 병

리현상은 끼어들 틈이 없다. 동양 한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은 다음

과 같이 선언한다. 

마음은 한 몸의 으뜸이 되는 기관이다.22)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생겨나고, 마귀(魔鬼)도 마음에서 일어난

다.23) 마(魔) 또는 마귀란 마음의 혼란 상태이며, 이는 균형과 조화를 

잃은 상태의 중독과 같다. 동양사상에 입각한 한의학의 생태학적 원리

는 근본적으로 무위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삶에 기초한다. 인간은 자

연의 법칙에 순응할 때 가장 안정된 생명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때 

자연법칙의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역동적 균형(dynamic 

balance)”을 이루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계절의 순환과 밤낮의 변

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나타나지만, 한 순간도 

멈추지 않으면서, 역동적 균형을 이루며 운행한다. 인간의 신체도 역

동적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가 가장 조화로운 생명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동양적 사유방식의 범형을 보여주는 윤리치침서의 하나

인 명심보감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사람은 생존하고, 자연의 도리에 거

스르는 사람은 사망한다.24) 

22) ｢靈蘭秘典論｣, 黃帝內經; 素問 (2009), p.25, “心者, 爲君主之官.” 

23) “病由心生, 魔由心起.” 이 명제는 한의학이 병리 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 중
의 하나이다.

24) 基礎漢文敎材; 明心寶鑑, ｢天命篇｣ (1999), p.92, “順天者存 逆天者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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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자연의 계절 법칙에 따르면 살고, 자연의 계절 법칙을 거스

르면 죽는다.”25)는 의미이다. 한의학의 철학적 원리는 우주와 인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과잉(過剩)”은 조화와 균형을 깨는 병

리적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과잉은 인간에게서 질병을 야기(惹起)한다. 

더 나아가 인간 욕망의 과잉은 자연의 파괴(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자

연과 인간의 불균형(질병) 현상으로 나타난다. 인체 내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인체 외부의 자연환경과 미묘한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이 균

형과 조화가 깨지면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우주의 총체적 균형과 조화

를 우선시하는 사유는 만물이라는 개별자들의 자가성(自家性) 또는 주

체성(subject)을 지워버리는 사유이다.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하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세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건하다.

만족을 아는 자는 부유하지만,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는 뜻

이 있다.

자기의 바른 자리를 잃지 않는 자는 오래가고, 

몸이 죽어도 완전히 썩어 없어지지 않는 자는 장수한다.26)

자기의 아상(我相)을 고집하고 무위자연의 법칙에 거스르는 자는 

자기의 바른 자리를 잃게 되므로 오래 갈 수 없다. 우주 만물은 개체

의 영원불변한 자아를 유지할 수 없고, 오직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타

자와 관례를 맺으며 일시적 현상으로서의 자아를 유지하고 있다가, 바

로 다른 형태로 변화해 가는(transforming) 과정적 존재이다. 우주 안

에 존재하는 어떤 개체들도 영원불변의 자아를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

서, 우주 만물은 개별적 자아를 넘어서 우주적 자아로 확장될 수 있

다. 개별적 자아는 없어지지만, 우주적 자아로 합일되는 지평의 확장

25) “順四時則生, 逆四時則亡.” 이 명제는 한의학의 치유 원리를 존재론적으로 확장시
키는 원리이다.

26) 老子 33章, “知人者智, 自知者明; 勝人者有力, 自勝者強; 知足者富, 強行者有志; 
不失其所者久, 死而不亡者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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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와 타아는 배타적 차별성을 지우

고 총체적 일원성으로 합일하는 것이다. 정상과 병리 또는 생리와 질

병의 이분법적 분리도 양자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우주적 지평에서 볼 

때, 정상적인 현상과 병리적인 현상은 존재론적 차이가 없는 것이다. 

자연의 운행에서 역동적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의

지와 관계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무위자연(無爲自

然)이라고 부른다. 우주자연의 질서는 무의지(無意志)ㆍ무목적(無目的)

의 특성을 지닌다. 저절로 움직이는 내재적 동력(動力)에 의해 운행하

는데, 우주자연의 운행이 지속되어 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미학적 용어

가 신운((神韻; Cosmic Rhythm)이다.27) 운(韻)은 무위자연(無爲自然)

의 도(道)를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매개의 개념이 된다. 세상은 

균형과 조화의 운율(韻律; Rhythm)대로 출렁이며 흘러간다. 사람의 

생명도 균형과 조화를 따라서 오고[生] 갈[死] 때가 가장 좋은 상태

이다. 인간사회에서 병리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소외이다. 

소외를 극복하는 법은 만병통치의 알약을 먹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

주자연과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다. 병리현상을 관조하는 한의

철학의 원리에서 볼 때, 병리현상이 난무하는 인간의 세상은 내 마음

대로 고치거나 조작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오히려 병리현상을 일으키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옳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 생명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이루거나 평등한 세상을 향한 

인간적 여정(旅程)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욕망이 과잉되어 

병리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독과 같은 병리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균형과 조화의 길을 가라는 것이다. 이는 바로 무위자연의 원리

를 삶에 적용해 보라는 충고이다. 이것이 병리현상을 관조하는 도가적 

한의철학의 정도(正道)이다.

27) 주9)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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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중독의 사회적 폐해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알코올중독은 폭력과 자

포자기로 인해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과 사회윤리의 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중독은 각기 사회적 폐해를 낳는 부작용이 있

다. 도가철학은 우주자연을 저절로 운행해 가는 일종의 “우주적 풍랑

(風浪)”으로 본다. 이런 우주적 풍랑 속에서 영구적인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 개체는 없다. 중독이라는 병리현상이 아무리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어도, 그것은 지금 당장 공고하게 응어리져 있는 일시적 흔적일 

뿐이다. 언젠가는 봄날의 햇살 아래 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 모든 병

리현상은 생리적 균형의 일탈일 뿐이다. 우주자연의 운행이 쉼 없이 

지속되듯이, 생명이 지속적 활동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면 중독과 같은 병리현상은 저절로 치유된다.

영원불변의 개체와 영원한 개별적 현상은 존재할 수 없다. 인간 세

상의 선악(善惡)도 순수한 선과 순수한 악으로 이분할 수 없다. 선과 

악은 서로 기대고 있는 우주적 현상의 일환일 뿐이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햇빛은 더없이 고마운 기운이지만, 한여름의 뙤약

볕을 피하는 사람의 심정이 되면 가증스러운 불빛으로 여겨질 수 있

다. 더 나아가 지구의 에너지 원천인 태양의 빛도 때로는 과하면 독이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 19)의 창궐이 3년 간 지속되면서 

일상의 곳곳에 생활소독제가 비치되었다. 세균을 죽이기 위하여 뿌리

거나 바르는 손소독제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그러나 소독제는 넓은 범위에서 보면 화학물질이면서 독약이다. 현재 

바이러스의 위험을 막는 차원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소

독제의 위험성은 유용성만큼이나 적지 않다. 무턱대고 소독제의 사용 

빈도를 늘려 가면, 소독제의 위험성이 현실적 유용성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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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철학은 이 지점에서 균형점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역동적 균형

과 조화를 이루는 지점을 찾아야 지속가능한 상황이 이어진다. 파멸을 

막는 길은 균형과 조화의 원리를 준수하는 것이다. 지구의 기후위기는 

곧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위기이다. 이것은 지구가 자정(自

淨)의 작용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스스로 자기

의 정화와 조절 능력을 발휘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그러나 이미 지구 

공동체가 우주자연의 질서 속에서 함께 운행하는 자기 균형과 조화의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인간 개개인의 차원

에서도 자정의 생명 현상이 지속가능하도록 자기의 정화와 조절 능력

을 발휘해야 한다. 이것이 약화되면 병리현상이 발생한다.

중독과 같은 병리현상은 실제로는 실체적 본질이 없다. 다만 삶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병리적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서 중독의 현

상이 조금씩 심화되어 질병의 현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삶의 어떤 계기나 인연에 의하여 조금씩 쌓여 견고하게 굳어

진 일종의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결코 영원한 본질이 있는 악의 표상

이 아니다. 이런 이치를 자각(自覺)하는 순간 그런 병리현상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도가철학의 처방은 단호하다. 욕망의 일탈이 

바로 병리현상을 일으킨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그러므로 과(過)

와 불급(不及) 사이의 균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원리의 자각

과 실천 속에서, 결국 병리적 중독 현상과 같은 모든 시름은 우주변화

라는 대화(大化)의 풍랑에 씻기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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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Taoist Interpretation of Addiction

Kim Baeg-hee
Senior Researcher, Academy of Korean Studies

Modern medical science tends to categorize addiction as a kind 
of disease, but a Taoist world-view would not consider addiction 
to be a disease. Taoists do not have a concept of addiction as an 
eternal substance. Within the Taoist world-view, human beings 
are meant to live in harmony with the transformative cycles of 
nature. Human beings achieve self-realization through balancing 
themselves with nature. This is what is meant by Self-Realization 
in Harmony with Nature. There is no disease known as addiction 
when one’s life is in harmony with nature.

There are two main principles in the Taoist medical world- 
view. First, is the theory of correspondences. This theory of 
correspondences is the foundational to Taoism’s value-neutral 
world-view wherein humans are seen as working together with 
Heaven and Earth in correlative relationships to create harmonious 
societies. Second, is the principle of harmony and balance in the 
Universe. One creature can be in harmony with other creatures 
and learn to appreciate the interconnectedness of all living beings. 
Survival of the forest is vital to the survival of natural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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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 morality, and environment.
The vitality of the human body depends on the movement of Qi 

energy.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ll human problems stem from the mind. There is no madness, no 
illness, no tempting fate, and even no death outside of what stems 
from the mind. Within the human body, there are two principles 
behind energy systems: harmony and balance. When human beings 
achieve the state of homeostasis, they obtain Qi flows which are 
associated with the various organs. In doing so, they can always 
maintain a healthy state of life in accordance with the cosmic 
rhythm. Taoist philosophy contains advice that prevents addiction. 
Empty your mind of all thought. Let your heart be peaceful. 
Finally, all worries are washed away by the cosmic wave.

Keywords: addiction, disease, Taoism, harmony,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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